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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양림동은 광주의 근대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양림동 근대문화에 대한 고찰을 위해서는 기독교 문화의 관점에서 선교사의 행적과 인식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식의 분류 단계(지식노드의 선택과 분류, 정리와 재배치, 라벨링)와 지식체계의 시각화 이론의 관점에서, 혼재되어 있는 양림동 선교 역사에 대한 지식 콘텐츠를 분류 및 조직화하고,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각적 맵핑과 디자인을 통해 양림동 선교 역사의 지식 시각화 표현물을 제시하였다. 양림동 선교 역사의 지식 노드는 다섯 가지 주제(양림동, 선교 사업, 근대역사문화건축, 시대적 상황, 기타)로 구분하여 총 8개 내용과 28개 항목으로 선택 및 분류되었다. 지식의 정리는 선교 역사의 3개의 시기 구분을 통해 이루어졌고, 지식의 라벨링은 양림동 3개(지역유래 외), 선교사업 4개(선교사 유입 배경 외), 근대역사문화건축 1개(교회), 시대적 상황 2개(일제강점기 외) 등 총 10개로 명명하였다. 지식 시각화 표현물의 소재는 버드나무 가지와 시대별 컬러, 시대 구분 아이콘과 연도별 타원의 크기, 사진 등을 적용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지식 시각화 자료가 양림동의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초록
          
        

        
          Yanglim-dong is a symbolic space that remembers the modern culture of Gwangju. The study of modern culture of Yanglim-dong should reflect the achievements and the recognition of the missionary from a Christian cultural point of view. This study presents knowledge visualization on the history of mission in Yanglim-dong by classifying and organizing mixed knowledge contents of mission history and designing visual mapping for raising information delivery efficiency from the viewpoint of classification stage of knowledge(selection, classification, arrangement, relocation, and labeling of knowledge node) and theory of knowledge system visualization. Knowledge node of Yanglim-dong mission history are selected and classified with 5 division, 8 main contents, 28 key items. An arrangement and labeling of knowledge consists of 3 time classification and 10 labeling names. Design materials of visual mapping consists of willow branches, colors and icon of period, oval size of years, and photos. I hope that this knowledge visualization study is help to establish the modern cultural heritage of Yanglim-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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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양림동은 광주광역시의 근대적 선교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1904년부터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양림동에 정착하여 선교,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였다. 1960~70년대까지는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거주 했던 곳으로 ’광주근대 기독교 문화의 요람’ 등으로 불렸다. 그동안 양림동 지역에 대한 연구들은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1], 역사문화마을의 문화관광 활성화[2], 지역의 공간변화 양상[3]에 대한 연구들에서와 같이, 문화관광과 도시재생, 공간변화를 주제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양림동의 선교 문화에 관한 연구는 근현대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유산의 도시기록[4], 선교 지역의 근대 건축의 특징[5], 지역활성화 운동을 통한 도시공동체 공간의 재구성[6]에 대한 연구들에서 보듯, 근대 건축과 공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양림동 이외 다른 지역의 선교 문화에 대한 연구들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선교 역사에 초점을 둔 제주 기독교의 선교 양태[7], 선교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 및 선교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교 역사[8] 등 시대적 현황을 기록, 서술하여 정리하는 선교 역사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광주에 최초의 기독교문화가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대한 사례 연구 및 선교 역사 등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아 선교의 역사 및 선교사의 행적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특히 양림동의 선교 문화에 대한 내용은 각종 문헌이나 서적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으나 정보와 지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각화의 개념과 방식도 모호하게 통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선교 문화와 역사에 대한 다른 지역의 연구들도 지식 시각화 이론의 관점에서 디자인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림동의 선교 역사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지식의 분류 단계와 지식체계의 시각화 이론의 관점에서, 혼재되어 있는 양림동 선교 역사에 대한 지식 콘텐츠를 분류 및 조직화하고, 정보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각적 맵핑과 디자인을 통해 양림동 선교 역사의 지식 시각화 표현물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은 문헌 조사와 자료 분석, 맵핑과 디자인 작업 실행 등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지식의 체계 및 구조와 지식의 시각화 이론을 정리하고, 양림동 선교 역사 관련 문헌을 조사ㆍ분석하여 선교 문화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한다. 다음으로 지시의 분류단계에 의거해 양림동 선교 문화의 배경과 역사 등에 대한 지식구조화를 통한 지식의 구분, 지식에 대한 노드의 선별 및 분류, 정리를 통한 지식의 재배치, 지식 내용의 라벨링 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양림동의 선교 역사에 대한 지식 시각화의 모형을 선정하고, 디자인 컨셉과 시각적 표현소재를 정립하여 시각적 매핑 작업을 함으로써 양림동 선교 역사의 지식 시각화 자료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선교 역사가 시작된 1884년부터 최근까지, 공간적 범위는 광주광역시 양림동 일대, 내용적 범위는 지식 시각화 이론과 양림동 선교 역사 관련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Ⅱ. 이론적 배경
      
        2-1 지식의 체계와 구조 
        
          1) 지식의 속성과 유형
          지식창조이론 연구자인 노타카 이쿠치로는 지식을 ‘정당화된 진정한 믿음(Justified True Belief)’이라고 말했다. 즉, 지식은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신념 체계와 의도가 반영된 메시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은 단순히 의미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정보와 구분된다[9]. 지식이란 정보의 상위 개념으로 필요에 의한 많은 정보의 수집과 경험에 의거해 다른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가 흐름의 개념인데 비해 지식은 축적의 개념이다. 정보가 추상적 데이터를 잘 구조화하여 새롭게 체계화 있는 형태로 만든 것이라면, 지식은 비슷하게 재구성하여 통찰력, 경험, 의견, 가치창조, 견해 등을 가미하는 것이다.

          지식의 유형에 대한 대표적인 분류는 표현 가능성 여부에 따라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nyi)가 구분한 암묵지식과 형식지식이다[10]. 암묵지식이란 의식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거나 문장으로 쉽게 작성할 수 없는 지식을 말한다.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한 경험, 개인의 노하우 등이 내포되어 있어 간접적 방법으로만 획득되어지는 지식으로 일반인이 접하기는 어렵다. 일반사람들은 말로 표현되는 것 보다 더 많은 암묵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중요성이 최근에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의 시각화는 더욱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11]. 제프리 후앙(Jeffery Huang)은 <그림1>에서 보듯이, 형식지식과 암묵지식 간의 연계성에서 지식을 일반지식, 과학지식, 특유지식, 경험지식으로 분류하였다. 일반지식은 가장 명확한 것으로 형식지식과 비슷하며 그 지식의 전달과정에서 적은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과학지식, 특유지식, 경험지식은 일반지식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든다[11].

          
            
            

            Fig. 1. 
				
            

            
              The Relationship Between Formal Knowledge and Tacit Knowledge
            
            

            

          

        

        
          2) 지식의 구조와 분류 단계 
          일반적으로 지식의 구조는 무수한 고리들로 연결된 원지식과 배경지식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을 하나의 의미단위적인 구조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 등에서 단어를 입력하면 그것에 대한 지식노드들이 묶여져서 관련된 의미단위들이 하이퍼링크 상태의 구조로 나타난다. 이것은 지식그래프(Knowledge graph) 라는 것으로 체계화되어 있다[10]. 지식노드를 구성하기 위해 지식 내용을 나누는 기준과 형식이 분류의 체계이다. 지식분류의 기준과 형식은 우선 내용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된다. 분석이란 지식에 대한 원본 데이터나 정보로부터 시작하여 지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수많은 양의 지식을 어떻게 구조화하든 최종적인 목적은 지식에 필요한 구조와 그 지식의 의미를 부여하여 맥락(context)을 만드는 것이다[10].

          지식에 대한 맥락은 원지식을 중심으로 배경지식들이 구조를 이룸으로써 전체 지식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지식을 분류하는 기준과 원칙의 적용은 객관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다소 주관적일 수도 있다. 수없이 많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지식을 잘 전달하려면 어떤 기준에 의해 분류하여 논리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분류는 의미단위가 비슷한 것끼리 서로 묶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지식은 특정한 목적에 의해 선택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 단계적으로 분류해야 하며, 어떤 목적이나 속성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정리된 것은 또 다른 구분을 통해 재배치될 수 있다. 분류된 것에 대한 계층, 계통, 계열, 계보 등을 잘 정리하여 지식의 대표 이름을 붙이는 것을 라벨링(labelling)이라고 한다[10]. 이것은 옳고 그름이 없으며 지식에 따라 가장 적합한 형태로 활용하면 된다.

          
            
            

            Fig. 2. 
				
            

            
              Classification Stage of Knowledge
            
            

            

          

        

      

      
        2-2 지식 체계의 시각화
        
          1) 시각화의 유형 
          지식 체계의 시각화는 수요자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각적 요소를 활용한다.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잘 나타나도록 구체화, 시각화하는 것으로 <표 1>에서 보듯이, 지식의 시각화, 정보의 시각화, 데이터의 시각화로 구분된다[10]. 정보의 시각화는 추상적 데이터를 다시 디자인하여 독창적이고 유용성이 있는 정보의 형태로 재배열하는 것이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Knowledge System Visualization
            
            

          

          
            
              
                	Division 
                	Visualization of knowledge
                	Visualization of Information
                	Visualization of data
              

            
            
              	Purpose
              	Records, 
exchanges,	
reinventing 
knowledge.
              	Surrounding 
situation
Information 
delivery
              	Analysis of data
            

            
              	Contents
              	What, how, why
              	Space, 
environment, principles and 
methods of 
using tools
              	Basic data
            

            
              	Field
              	Humanities, 
society, nature, technology, 
medicine, and 
art.
              	Space and 
products, 
websites, 
interfaces and 
interactions, virtual space
              	Science and 
engineering, art, network virtual 
space
            

            
              	Source
              	Academic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es,
enterprise, 
Individual
              	Public 
institutions, 
businesses, 
individuals
              	Academic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es,
enterprise, 
individual
            

            
              	Expression
              	Static, dynamic, interactive
              	Static, dynamic, interactive
              	Static, dynamic
            

            
              	User
              	Individual or 
group
              	Individual
              	Individual or 
group
            

          

          

          지식의 시각화는 수요자가 유사한 지식을 재구성하여 통찰력, 경험, 의견, 가치창조, 견해 등을 더하는 것이다. 지식 시각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반적인 지식을 폭넓게 공유함에 있어 지식에 대한 정보교환과 새롭고 창의적인 정보제작을 용이케 하는 것이다.

          데이터의 시각화는 기초자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그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이나 정보처럼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것보다 현재 그 상황 자체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주로 디지털공간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들의 변화와 상호연관성에 대해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하여 데이터의 상태를 보여준다[10].

          지식 체계의 시각화는 대상과 상황에 대한 정리, 비교, 분석, 진단 등을 통한 기록, 증명, 검증 등 새로운 분야의 발견과 창조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경험된 지식의 발견, 혹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의 이론적인 중심을 요약하여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문자에 대한 표현과 개념적인 관계, 시공간적 구성에 의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게도 한다. 시각적이고 가시화된 이미지는 수요자에게 강한 설득력을 얻기도 한다.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인지 전달을 통한 이해도의 증진 및 흥미유발과 주의집중을 이끌어내야 한다[10].

        

        
          2) 시각화 대상과 형식 
          시각화는 물리적 대상이나 현상만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 상징적인 것, 상상적인 것들도 시각화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시기, 어떤 장소의 인구변화 추이,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시각적 시뮬레이션, 물리적 대상에 대한 시각적 아이콘 등은 현실을 관찰하여 대상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비가시적, 가상적, 상상적인 것도 시각화의 대상이다.

          사회적인 현상, 기하학적인 과학적 이론, 종교나 신화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다. 시각화는 시각적 실재와 개념적인 구조(시각적 메타포), 상징적인 요소(색상, 형태)를 포함한다[10].

          지식의 구조를 통해 콘텐츠에 대한 아키텍처가 만들어지면 <표 2>에서 보듯이, 시각적 매핑(Visual mapping)을 통해 이미지, 다이어그램, 일러스트레이션, 디지털 사진, 입체물 등의 형식으로 시각화된다. 시각적 매핑은 지식의 내용 부분에 시각적 요소를 적용하여 시각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표현은 제작자의 지식에 대한 숙련도, 해석능력, 대상에 대한 표현력 등의 스킬과 경험, 스크린 해상도와 같은 장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식의 내용과 지식 사용자의 수준에 따라 적절한 시각적 요소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시각적 매핑의 효율성이 달라진다. 지식이 담고 있는 의미와 내용, 전달하는 방식의 상호관계를 감안하여 사용자들이 원활하게 찾고 이해하도록 시선을 유도하는 것이다[10].

          
            Table 2. 
				
            

            
              Format of Visualization
            
            

          

          
            
              	Visual
mapping
Type
              	Diagram (icon, isotype, geometric form, graph, chart)
            

            
              	Maps (Map, Guide)
            

            
              	Illustration (metaphor, line, drawing)
            

            
              	Steel photographs, digital images.
            

            
              	Dynamic image (video, interactive)
            

            
              	Three-dimensional objects (Actual physical form)
            

          

          

          지식 시각화 모형은 크게 다섯 가지 즉, 방법적 지식 시각화, 명시적 지식 시각화 , 인과적 지식 시각화, 공간적 지식 시각화, 사람의 지식 시각화로 구분된다[11]. 방법적 지식은 주어진 임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지식으로 절차적 지식이라고도 한다. 어떤 임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적, 절차적인 내용이다. 명시적 지식은 어떤 것에 관한 서술적이고 선언적인 지식으로, 설명적 지식 혹은 명제적 지식이라고도 한다. 직설적으로 주제나 내용을 서술하는 방법으로 표현한다. 인과적 지식은 어떤 것에 대한 원인과 결과, 즉 관계되는 근거와 그것으로 인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지식에 대한 정당성이 주어진다.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실험과 경험이 필요하여 경험적, 혹은 실험적 지식이라고도 한다. 공간의 지식은 물리적 법칙이 적용되고 물질이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에 관한 지식이다. 상상의 공간, 디지털 기술에 의한 가상공간, 우주공간, 생명체가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지식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지식은 인간의 생명과 생활에 관한 총체적인 내용으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인 다양한 측면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11].

        

      

    

    

  
    
      Ⅲ. 광주 양림동 선교 역사의 지식 시각화
      
        3-1 광주 양림동 선교 역사의 지식콘텐츠 분류
        
          1) 지식의 선택과 분류
          이 연구에서는 양림동에 대한 관련 문헌 및 내용을 중심으로 <표 3>에서 보듯이, 지식노드를 다섯 가지, 즉 양림동(1개 내용과 4개 항목), 선교사업(3개 내용과 12개 항목), 근대역사문화건축(2개 내용과 6개 항목), 시대적 상황(1개 내용과 3개 항목), 기타(1개 내용과 3개 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하였다. 선교 문화의 내용에 기초하여 유사한 것, 공유할 수 있는 것, 전혀 다른 것 등을 이해하기 쉽게 분류하고 정리하는 지식구조화 과정을 거쳤다. 이어서 또 다른 구분과 재배치를 통해 의미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교 문화에 대한 배경 및 시각화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구분, 지식노드의 선택과 분류, 정리와 재배치, 지식내용의 라벨링 등 지식의 분류 단계를 거쳤다.

          
            Table 3. 
				
            

            
              Selection and Classification of Knowledge of Yanglim-dong Mission History
            
            

          

          
            
              
                	Division
                	Main contents
                	Key items
              

            
            
              	Yanglim-dong
              	Area
              	Regional origin
            

            
              	An administrative district
            

            
              	Population change
            

            
              	Population
            

            
              	Missionary work
              	Mission work
              	Missionary incoming path
            

            
              	Number of missionaries
            

            
              	Missionary education
            

            
              	Missionary work
            

            
              	Number of believers
            

            
              	Education
              	Number of school construction
            

            
              	School name
            

            
              	Founder
            

            
              	Number of students
            

            
              	Medical care
              	Number of hospitals
            

            
              	Hospital name
            

            
              	Number of patients
            

            
              	Modern 
history
cultural
architecture
              	Church
              	Church name
            

            
              	Number of churches built
            

            
              	Church name
            

            
              	Architecture
              	A constructed building
            

            
              	Building name
            

            
              	Origin of buildings
            

            
              	Periodical
situation
              	Japanese 
colonial era
              	Surrounding situation
            

            
              	A domestic perception of christianity
            

            
              	The perception of the inhabitants
            

            
              	Et cetera
(Etc.)
              	Economic 
and cultural 
levels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conomic scale
            

            
              	Changes in economic growth
            

          

          

          지식의 정리는 <표 4>에서 보듯이, 선교 역사의 시기 구분을 통해 근대문화의 특성들을 도출했다. 시기는 선교사가 들어온 선교 역사 배경기(1884-1906년)부터, 선교 역사 형성기(1907-1945년), 선교 역사 정착기(1945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 배경기는 서양 선교사의 유입으로 인한 선교사의 배치 및 지역 선정, 기독교 전파 과정의 시기이다. 2단계 형성기는 기독교와 주거지 관련 양림동의 근대문화유산들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3단계 정착기는 양림동의 의료 및 교육시설 관련 근대문화유산이 안정화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Table 4. 
				
            

            
              An Arrangement of Knowledge of Mission History in Yanglim-dong
            
            

          

          
            
              
                	Time classification
                	Modern cultural characteristics of missionary history
              

            
            
              	Missionary history background	period
(1884-1906)
              	-1904 Opening of the Gwangju missionary department of the Korean missionary church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 December 20, 1904 Eugene Bell, owen	 missionary Yanglim-dong,
- December 25, 1904		missionary Eugene Bell in Yanglim-dong,	 Gwangju begins his first service.
            

            
              	Missionary history formation period
(1907-1945)
              	-November 20, 1905 opened Jaejungwon:	 treatment of 9 patients on the first day(medical	 missionary: Chief Nolan) 
-1908 Speer girls' school, Soongil school opened
-1911 Established the first Leprosy hospital in	 Korea with the support of far east Hansen hospital
-1914 New Owen Memorial Hall
-1919 Renamed as Geumjeong church due to	 closure of Bukanmun church 
-1920 Established Seo Seopyeong missionary	 women's association
-1926 Yanglim church chapel construction
-1926 Established Lee Il Bible school with the	 support of Lois Niil
-1937 Speer girls' school and Soongil school closed
            

            
              	Missionary history settlement period
(since 1945)
              	-1945 Speer girls' school, Soongil school reinstated
-1955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opened
-1955 Changed the organization to Soongil		school honam christian academy
-1962 Speer girls' school was changed to	 Honam christian academy
-1967 Christian nursing university opened 
-1970 Changed the organization of Gwangju	 christian hospital
            

          

          

          지식의 라벨링은 <표 5>에서 보듯이, 양림동의 경우 3개(지역유래, 행정구역, 인구 및 세대), 선교사업의 경우 4개(선교사 유입 배경, 선교 시작, 선교 교육, 선교 의료), 근대역사문화건축의 경우 1개(교회), 시대적 상황의 경우 2개(일제강점기, 경제공황)로 각각 명명하였다.

          
            Table 5. 
				
            

            
              Knowledge Relocation and Labeling of Yanglim-dong Mission History
            
            

          

          
            
              
                	Division 
                	Labeling
                	Main content
              

            
            
              	Yanglim-dong 
information
              	Local origin
              	-Willow forest with Yangchon in the village	combined with Yurim, it is called Yanglim
-Also known as Fox valley
            

            
              	Administrative district
              	-1912 A village that belongs to the floating	area of Jeollanam-do
-1931 Yanglimjeong,1947 Jeollanam-do		Renamed Yanglim-dong, Gwangju-bu
            

            
              	Population and household
              	-About 9,407 people, 3,761 households
            

            
              	Yanglim-dong
Mission
business
              	Missionary inflow background
              	-September 20, 1884 Horace Allen,	Korea's first missionary, entered the port	 of Chemulpo Port
-April 5, 1885 Underwood of the North		presbyterian mission appenzeller from	 the United methodist mission arrives in	 Korea
-June 11,1892 Missionary area division	 agreement
-1892 Nam presbyterian church is the	Honam region designated as a mission	 area
-December 1904 Eugene Bell and missionary	Owen settled missionary lived from 1904	 to 1985
            

            
              	Missionary start
              	-December 25, 1904 three Korean Christians family and formal first worship
-Opened Gwangju mission at Korea	 mission
            

            
              	Missionary education
              	-1908 Speer girls' school and Soongil	 school opened
-1911 completed Speer hall 
-1925 Curtis memorial hall established
-1927 Winsboro hall was established
-1931 Soongil school's middle school	 course abolished
-September 1937 Elementary school and	Speer girls' school abolished
-1933 Established Aubison agricultural school
-1955 Established Honam bible academy
-1967 Opened as Speer nursing school
-1992 Renamed as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2012 Changed to Christian nursing university
            

            
              	Missionary medicine
              	-November 1905 Nolan dispatched to	 Jaejoongwon in Gwangju (Start treatment at Missionary Bell's house)
-1908 Missionary Woo Wilson appointed
-1912 Establishment of Gwangju hansen		hospital
-1951Go Hebin Gwangju jaejoong hospital	 reopened
-1971 Renamed as Gwangju christian hospital
            

            
              	Yanglim-dong
Modern history and 
culture architecture
              	Church
              	-1906 Bukmunan church(Gwangju's first	 chapel) completed
-1914 Owen memorial pavilion installation
-1919 Bukmunan church closed
-1919 Established Geumjeong church	 (outside the South gate church)
-1926 Established Yanglim church
-1953 Separation of the Christian presbyterian	and the Presbyterian church of jesus
            

            
              	The 
situation of the 
times
              	Japanese occupation
              	-1933 Forced shrine visits and oppression	 of churches
-1938	Missionary activity was suspended	 due to requests for return of missionaries	 and forcibly deporting missionaries
            

            
              	Economic crisis
              	- Reduction in missionary expenses in the aftermath of the economic crisis
- Reduction of missionary work
            

          

          

        

      

      
        3-2 지식 시각화 선택(역사 지식 시각화 사례)
        
          1) 시간 다이어그램과 상관 다이어그램 방식
          중세 필사본 작업들은 역사 지식 시각화 작업의 일종으로 텍스트, 일러스트, 계보도(상관 다이어그램의 일종) 형식을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3>의 필사본들에서 보듯, 족장이나 왕들의 동시대성과 계보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선과 원을 이용하였고, 주요 인물들의 원과 일러스트의 크기를 크게 사용해서 주변 인물들과 차별을 두어 사건의 중요도에 따른 위계를 시각화하였다[12].

          
            
            

            Fig. 3. 
				
            

            
              Poiter’s Old Testamnet(left), Princeton's Genealogy(right)
            
            

            

          

          <그림 4>는 1936과 1966년에 제작된 예술 사조에 대한 역사를 시각화한 작업들이다. 기하학적인 선과 도형, 그리고 구조도 형식의 이미지를 시각화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역사 시각화는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표로 하는 작업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두 그림은 우수한 정보 전달력과 평면 그래픽 이미지가 독특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적절하게 시각화 하였다. 정보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콘텐츠를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2].

          
            
            

            Fig. 4. 
				
            

            
              Cubism and Abstrac 1936(left) by George Maciunas Chart, 1966(right)
            
            

            

          

          본 논문의 지식시각화 작업은 이러한 역사지식 시각화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일러스트, 계보도의 형식을 결합하여 시각화 작업에 응용하고자 한다.

        

      

      
        3-3 광주 양림동 선교 역사의 지식 시각화 디자인 의도
        
          1) 지식시각화의 모형
          광주 양림동 선교역사에 대한 내용은 문헌을 참고로 사실에 기인하여 서술적이고 설명적인 정보를 가지고 직설적으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어떤 것에 관한 서술적이고 선언적인 지식으로 직접 확인된 사실에 기인하기 때문에 명시적 지식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의 재배치 및 라벨링의 단계를 통하여 양림동 선교에 역사에 대한 주요 내용의 결과와 역사 지식 시각화 사례를 참조로, <그림 5>와 같은 지식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Fig. 5. 
				
            

            
              Visualization of Knowledge about the Missionary History of Yanglim-dong, Gwangju
            
            

            

          

        

        
          2) 디자인 배경
          지식시각화를 위한 디자인적 방법으로 양림동의 지명 유래를 활용하였다. 양림동의 의미는 버드나무 숲으로 덮여있는 마을로 양촌(楊村)과 유림(柳林)을 합해 양림(楊林) 이라는 지명이 형성되었다. 양림의 지명 유래를 대표하는 버드나무 가지를 오른쪽 상단에 도입시켜 양림동 유래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하였다.

          1898년 11월 오웬이 도착한 오지의 땅, 원시의 풍토병과 폐를 위협하는 폐렴과 결핵이 난무하던 죽음의 각오가 필요했던 땅, 조건 없이 찾아와 풀어놓은 보따리 속 복음(福音)은 한반도에 한줄기 빛이 되었다. 이렇게 한 세월을 대표하는 버드나무 가지를 배경으로, 혼재되어 있는 선교역사를 데이터, 정보, 지식의 단계로 분류하고, 기독교 선교역사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지식 시각화의 체계정립을 통한 시각화 표현물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디자인 컨셉 및 시각적 맵핑
          마태복음 16장 18절 구절을 인용(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여,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있는 교회를 상징하고자 하였다.

          <그림 5>에서 보듯, 교회를 매개체로 하여 어두운 밤을 밝히는 별처럼 이 세상을 비추는 한줄기 빛이라는 의미로 십자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교회의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한줄기의 빛이 밤하늘로 올라가서 불꽃이 퍼지는 모양을 일러스트레이션(메타포)으로 표현하고, 불꽃모양의 중앙에 성경책을 두어 선교 역사의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대별 구분을 위한 아이콘과 연도별 타원의 크기, 사진 등을 적용하여 지식 시각화의 체계정립을 통한 시각화 표현물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 지식의 재배치 및 라벨링
          자료의 분류 및 분석을 통해서 양림동의 기독교 선교 과정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 배경기(1884~1906)는 서양선교사의 유입으로 선교사의 배치 및 지역 선정, 기독교 전파과정의 시기이다(<그림 5>. 윗부분). 2단계 형성기(1908년~1938년)는 기독교, 주거지 관련 양림동 근대문화유산들이 형성되는 시기이다(<그림 5>. 중간부분). 3단계 정착기(1945년 이후)는 양림동의 의료 및 교육시설 관련 근대문화유산이 안정화 되는 시기이다(<그림 5>. 아랫부분)

          각 시대를 구분하는 장식적인 부분에 각기 다른 아이콘을 등장시켜 시대별 구분을 알기 쉽게 표현하였고, 시대별 중요한 시점에 대해서 연도별 타원의 크기를 달리하여 차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사진이 전부 존재하지는 않지만 실제 입수한 사진을 중심으로 시기에 맞는 부분에 첨부하여 이해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광주 양림동의 선교 역사에 대한 재조명을 바탕으로, 지식의 분류 단계와 지식 체계의 시각화 이론의 관점에서 선교 역사의 지식 콘텐츠를 분류 및 조직화하고, 시각적 맵핑과 디자인을 통해 지식 시각화 표현물을 제시하였다. 양림동 선교 역사의 지식은 지식 노드의 선택과 분류, 정리와 재배치, 라벨링 등 지식의 분류 단계를 통해 조직화하였다. 지식 노드는 다섯 가지 주제, 즉 양림동, 선교 사업, 근대역사문화건축, 시대적 상황,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총 8개 내용과 28개 항목으로 선택 및 분류되었다. 지식의 정리는 선교 역사 배경기, 형성기, 정착기 등 선교 역사의 시기 구분을 통해 이루어졌고, 지식의 라벨링은 양림동 3개(지역유래, 행정구역, 인구 및 세대), 선교사업 4개(선교사 유입 배경, 선교 시작, 선교 교육, 선교 의료), 근대역사문화건축 1개(교회), 시대적 상황 2개(일제강점기, 경제공황) 등 총 10개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양림동 선교 역사의 지식은 명시적 지식에 해당되고, 지식의 재배치 및 라벨링화를 통한 주요 내용의 결과를 토대로 시각화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디자인 콘셉트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있는 교회”로 잡았고, 교회를 매개체로 하여 “어두운 밤을 밝히는 별처럼 이 세상을 비추는 한줄기 빛”이라는 의미로 십자가를 표현하였다. 표현 소재는 양림동 지명을 상징하는 버드나무 가지와 시대별 컬러, 시대 구분 아이콘과 연도별 타원의 크기, 사진 등을 적용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양림동을 사례로 제시한 선교 역사의 지식콘텐츠 분류와 조직화, 지식노드의 선택과 분류(지역, 사업, 건축, 시대상황 등), 지식의 정리 및 재배치와 라벨링(배경기, 형성기, 정착기의 시기구분), 시각화 디자인(스토리텔링의 상징적 요소) 등의 작업은 다른 지역의 선교 역사를 대상으로 한 지식콘텐츠의 인포그래픽 시각화 디자인 작업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선교 역사를 지식 시각화 이론의 관점에서 디자인화 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타 선교 지역에 대한 적용 연구를 통해 선교역사의 지식 시각화 디자인 방법론이 더욱 체계화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이러한 지식 시각화 자료가 양림동의 장소성과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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